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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효과적인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를 당부 

● 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제주 지역 주요 언론사 대표를 초청해 ‘지역언론 현황과 언론피

해 예방’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측 간담회 참석자는 권성 위원장, 최용호 제주중재

부장, 조맹수, 박경숙, 김재원, 강봉훈 제주중재위원이며 언론사에서는 김대우 제주일보 대표

이사, 강만생 한라일보 대표이사, 진성범 제민일보 대표이사, 김종배 제주매일 대표이사, 이종

화 KBS제주방송 총국장, 김진용 제주MBC 대표이사, 김양수 JIBS제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 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중재제도와 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제주지역 언론사 대표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제주지역 언론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넷 신문기자 워크샵 개최

● 위원회는 4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신문기자 워크

샵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인터

넷신문협회 회원사 소속기자 24명이 참석했다.

● 오광건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신문은 전통매체

인 신문·방송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자리 잡았다”

며,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언론으로서의 책임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워크샵은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이데일리 신한수 컨텐츠사업 팀장이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터

넷 저널리즘’을 주제로 인터넷뉴스의 소비형태와 유통경로의 변

화를 분석하고 인터넷미디어의 발전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제2

세션에서는 위원회 양재규 기획팀장이 익명처리, 공인관련 보도 

등 언론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을 조정사례와 판결을 통해 설명

했다. 이어 제3세션 ‘중재위원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위원회 

권일 중재위원과 인터넷신문 관련 분쟁의 피해구제 절차 등에 관

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권일 위원은 언론이 보도의 오류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언론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제4세션에서는 통일교육원 차문석 교수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위원회는 올해 언론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언론인 워크샵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상, 

조정, 중재 등 ADR(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교육과정도 개설,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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